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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건설사와의 수상한 거래 의혹’이 보도된 지 두 달이

지났다.

하지만 김 사장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사장은 “노

조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고 하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말만 되풀이 하

고 있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것이 무슨 말인가. 무혐의를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

인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위법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겠다는 말 아닌가.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다.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아놓은 죄는 어찌할 것인가.

김진수 사장은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것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죄하

고 물러나라.

김 사장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정수장학회 때문이다. 자신을 선임한 정수

장학회가 가만히 있으니 뻔뻔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정수장학회의 책임도 크다. 정수장학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선임한 사장이 건설사와 수상한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데도 어떠한 조치도 없다. 수사권도 없는, 수박 겉핥기식의 자체 감사만

진행한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

1만 5천여 언론노동자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언론노동자의 명예를 실추시킨 김진수 사장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부도덕한 사장을 감싸고 드는 정수장학회는 김진수를 즉각 해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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